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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복을 여성들의 평상복으로 입기에 알맞은 디자인으로 기획하고 실물을 제작하여 

일정기간 입은 후 그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자는 2곳의 여성회관과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20〜60대 학생 50명으로 하였다. 시작 

기간은 2000년 4월〜9월 6개월로 하고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1차에서 그룹 토론을 하고 2차에서 

는 개인 면접, 3차에서는 전체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소재는 광목과 무명으로 한정하고 경제성과 염색 기술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접 치 

자 염색을 하였다. 디자인은 치마허리 부분을 랩(lap)형과 절충하여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저고리는 목판깃을 달고 옆구리에서 우임형태로 여미면서 소매는 중간 넓이로 하고, 

좁고 짧은 고름을 달았다. 홀치기 염의 문양과 조각잇기의 문양으로 나만의 개성을 강조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모든 연령층에서 가사 노동을 위시한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것으로 디자인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치마허리 치수의 자유조절로 입고 벗기 

에 편하였다고 나타났다.

둘째, 염색과 조각잇기의 문양으로 나만의 개성미를 연출할 수 있어 좋았다는 만족도는 연령 

층이 낮을수록 더 높았다.

셋째, 상의의 치자 천연 염색으로 인한 자연 친화력적인 면과 인간미의 표출과 건강 위생문제 

등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았다. 그러나 염착 견고성이 떨어져 세탁에 약하고 탈색이 되는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30대 이하의 연령층이 더 높았다. 40대 이상은 “물을 깨워” 사용하겠다는 지난 

세대에 대한 향수와 여유를 보였다. 천연 염색시의 염료 고착 문제나 염료 선택을 더 보완하거나 

평상복의 세탁을 위해서는 화학 염색 천을 선택하는 것도 경제적이고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 

었다.

이 결과는 한복 패션 산업체의 디자인 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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